
화학, 녹색융합소재 지원 “최대”
울산TP, 2008년부터 88억원 투입 … 정보지원 470건에 분석 4995건

울산테크노파크가 녹색융합소재기술 지원사업을 마무리한다.

울산테크노파크는 2008년부터 87억5800만원을 투입해 화학․자동차․환경 분야의 중소․벤처기업을 대상으

로 공정 개발에서 특허 획득까지 지원해 온 녹색융합소재기술 지원사업을 2012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

월25일 발표했다.

2011년까지 화학 분야에서 정보 지원 470건, 특허출원 8건, 분석 4995건, 신공정ㆍ시제품 제작 169회 등을

지원했으며, 자동차 분야에서는 친환경 부품개발 9건과 장비활용 44건 등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.

또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5건, 탄소 성적표 인증 3건, 온

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2건, 에너지 절감 컨설팅 5건, 시제품 보급 4건 등 모두 19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

다.

울산테크노파크 신동식 원장은 “울산테크노파크가 전국 최고의 종합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2012년 녹색융합

소재기술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지역의 중소ㆍ벤처ㆍ중견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

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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